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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북한은 농경지 황폐화, 작물재배 기술 낙후와 비료, 농약, 농기계 등 농업생산 자재의 부족으로 인해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낮

아 1990년대 이후 식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. 콩은 북한 주민들에게 단백질 섭취의 주 공급원으로 영양강화와 먹거리 

다양화를 위해 최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. 더욱이 콩은 간작작물, 토양 질소 함유량을 높여 윤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

때문에 북한 정부는 콩 재배를 장려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유망 콩 품종의 북한의 척박지에서 적응

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시험포장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1994년에 발표한 콩 재배적지의 토양화학성과 비교하여 선정한 충북대학교 부속농장 척박

지 토양에서 수행하였으며 토양화학성을 분석하였다. 공시재료는 장류 및 두부용 콩 11품종, 나물용 콩 5품종, 단기성 콩 3품

종으로 총 19품종을 재식거리 90cm X 15cm에 맞춰 6월 15일에 파종하였다. 1주당 4개체의 종자를 파종한 후 추가 개체를 제

거하거나 보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주 2본을 맞춰주었다. 모든 품종은 난괴법 3반복 (10주씩 3반복)으로 하였으며 출아시, 

출아기, 개화기, 초장, 경장, 착협고, 경태 등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출아시 및 출아기는 파종 3~5일 후인 6월18일과 6월 20일이었다. 개화기는 7월 25일 이전에 개화한 것은 우람, 선유, 풍산나물

콩 등 3품종, 7월26일~31일 사이는 태선, 대풍2호, 대풍, 대찬, 새단백, 진풍, 대원, 태광, 조양1호 해풍, 황금올 등 11품종으로 

가장 많이 개화하였고 8월1~5일 사이에 선풍, 미소, 평원, 은하, 풍원, 두루올, 참올 등 7품종, 8월6일 이후는 선유2호 1품종이

었다. 초장은 평원이 72.4cm로 가장 길었고 진풍이 43.6cm으로 가장 작았으며, 경장은 우람이 59.7cm로 키가 가장 컸으며 진

풍이 31.7cm로 가장 작았다. 경태는 미소가 4.3cm으로 가장 굵었고, 태광콩이 2.1cm로 가장 작았다. 잎 병해는 품종간 병해정

도의 차이는 상이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불마름병과 세균성점무늬병에 크게 노출된 것을 확인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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